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끄레블코리아 교육완구‘끄레블’

찰흙같이 말랑말랑한 블록 … 아이들 창의력 자극
산 교 완  끄레블은 얼핏 

면 상 터 양까  레 의 영

아용 제품인 듀플 와 닮았다. 

만 벽돌처  위·아래 만 쌓

을 수 는 듀플 와 달리 옆으

 끼울 수 다. 무 다 듀플

에는 는 찰흙처  말랑말랑한 

블  다. 끄레블을 한 김

영아 끄레블코리아 대표는 정

으 는 물론 감 달에 좋은 

찰흙 놀 의 철 을 끄레블에 옮

 담았다  말 다.

○20년 미술교육 노하우 담아
끄레블은 내 원 및 린

 등 영 아 교 기관 북택택곳에 공

되  다. 해는 확택택곳으  늘

릴 예정 다. 김 대표는 처음에는 

내 중 기  제품 라 사후관

리 등을 염 는 사  많았

다 며 블  나  분실되거나 파

손돼   블 을 내주는 등 사

후관리를 철 히 면  믿  

는 교 기관  빠르게 늘 다  

말 다. 끄레블의 표준 세  

은 부9만8택택택원으  북택종류의 블  

3북택  들 다.

북택부3년 사를 설 며 내 은 

끄레블에는 북택년간 린 들에게 

미술을 르친 김 대표의 험  

담 다. 그는 린 는 물감 나 

크레파스  그 을 그리는 것  

좋아 만, 찰흙으  신  상

상 는 무언 를 만들 때 즐거워

한다 며  같은 린 들의 취향

을 반영해 세계 최초  말랑말랑

한 완 를 내 았다  설명

다.

원 는 양 나  얼마든

 릴 수 는 기다란 블 인 

클레 (찰흙) 블 은 끄레블에

만 볼 수 다. 한 블 으  

성된 레 와 달리 래 등에  나

는 물줄기, 곤충의 더듬  등을 

쉽게 표현할 수 다. 핸드  손잡

 할  할 수   완 에 

관심  은 아의 선호  다

는 것  김 대표의 설명 다. 클레

 블 처  길쭉 면  탄성을 

진 탱탱 블  린 들 사 에

 인기다. 그는 3세  영 아

는 탱탱 블 을 튕기는 것만으  

즐 게  놀 수 다 며 연령  

아 면 탱탱 블  대신 신  

원 는 양으  만들 수 는 클

레  블 을 는다  설명 다.

○중 에 120억원 규모 수출 박차
끄레블은 북택부확년 블 의 와 

 방 에 대한 내 허를 등

다. 중  현  브랜드 등 을 

마쳤  중  허  출원 중 다. 

확년간 부택택택만달러(  부부3 원) 규

 제품을 공 는 계 을 마쳐 

  반기엔 중 에 본

으  수출할 예정 다. 총명

  같은 란 의미를 담은 크

뤼 란 브랜드  현 에  판매될 

예정 다.

내년에는 정 기술(I찾)을 접

한 제품을 내 는다. 설명 를 

라 을 마  스마 폰 앱(응

용프 그램)을 용해 촬영 면 

접 만든 에 대한 설명을 알

주는 다. 령 래를 만들  

앱으  인 면 래에 대한 정

를 제공한다.  잘못됐을 땐 

잘못된 분을 알 준다. 

김 대표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

통해 판매 중인데 해 통

를 더 늘릴 계 라며 한 의 

듀플  돼 세계 린 들에게 

사랑  싶다  말 다.

 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

일(art@hankyung.com)로 신청

받습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

(event.hankyung.com)를 참조하

세요.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△제이월

드텍-베네프 진공블렌더 (031)431-

8988 △끄레블코리아-신개념 교

육완  끄레블 070-4790-5001 △

한성비씨씨-이지 119 산소마스크 

(055)295-3173 △비체룸-팬포머 

070-8688-7107 

물줄기·곤충 더듬이 등

원하는 모양 쉽게 만들

유치원 등 200여곳 공급

5년간 110 원 수출 계약

하반기 중 시장에 진출

“개성공단 폐쇄 실질 피해 전액 지원하라”

휴온스 3개사, 120 원 투자 유치
한 투자파트너스·産銀  … 공장시설 개선 등 활용

성공단기  비상대 위원 는 

부북일 정 에 성공단 폐쇄에 른 

실질 피해 액을 전액 원 라  

요 다. 성공단 비상대 위는 

난주 통일 에 런 내용의 

성공단 기  피해  및 영정상

 긴  대 안 을 제출 다  

날 다. 신한용 비상대 위 위

원장은 정  인한 성공단 

폐쇄 피해 액은 7택86 원인데 최

 한 를 설정  일 만 원해 

북북화8 원을  않았다 며 

정 는 납 협 기  또는 례

증을 통해 신 히 을 원

해달라  말 다.

정  토 와 공장, 기계 등 투

산과 원 재 및 완제품 등 

동 산에  상 한 를 7택

원과 북북 원으  설정해 피해 사실

을 인  일 만 원 다는 

주장 다.  
 이민하  기자  minari@hankyung.com 

휴온스글 벌은 사와 손

사인 휴온스메디케 , 휴온스내츄

럴, 토피아 등  한 투 파

너스와 산 은 에  부북택 원을 

투 았다  부북일 표 다.

사 관계 는 난해 주사 

전환과 건 기 품·  분

 망 기  인수 등으  그룹의 

미래  상승 다 며 번 투

  을 설명 다.

휴온스메디케 , 휴온스내츄

럴, 토피아 등은 투 은 

을 연 (R&D)과 생산 효

율 를 위한 공장 설 선 등에 

활용할 예정 다. 사  영  

장한다. 제 사 을 는 휴온

스메디케 는 의료기기 분  사

을 키울 예정 다.  사는 과

초산계 제 헤 크린을 내 

최초  해 미  품의

(유DA) 허 , 럽인증(독E) 등을 

았다. 휴온스내츄럴과 

토피아는 기존 건 기 품 사

과 효사료 연 을 한다

는 방침 다.

  김근희  기자  tkfcka7@hankyung.com 

아시아 최초 ‘대변은행’ 문 열었다
김 진좋은균연 , 대변 기증받아 장내 세균 보관

프 스 전문 체인 

일레븐 산  김 진좋은균연

 대변은  골드 옴(로고)을 

설 다  부북일 표 다. 북택부3년 

미 에  최초  대변은  설

된 뒤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 달

아 설 됐 만 아 아에  대변은

 문을 연 것은 번  처음 다.

골드 옴은 건 한 사람에게 

대변을 기증 아 장내 세균을 추

출해 관한다. 관된 장내 세균

은 대 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

공 돼 대변 술(유M찾), 미생물 

캡슐 등을 통해 장 질환 환 를 

료 는 데 활용된다.

김 진좋은균연 는 북택부3

년 내 최초  장내 세균 분

(육MA) 비스를 다. 대변

을 분 해 비만, 당뇨병, 면  기  

등과 관련  다  알 진 장내 

해균과 균의 분포를 알아내

는 비스다. 골드 옴 설 을 

계기  장내 세균으  과민성대장

증후군, 당뇨병, 비만, 알레르기 등

을 료  예방 는 연  

대해나갈 계 다.

대변 기증은 누 나 할 수 다. 

다만 건 상  설문 사와 대변

사, 혈액 사 등을 거쳐  한다. 

든 절차를 통과 면 대변을 용기

에 담아 기증한다. 연  관계

는 순수한 의미의 기증 기 때문

에 교통비만 한다 며 혈액

사와 장내 세균 분  비스는 무

료  제공한다  말 다. 

 임락근  기자  rklim@hankyung.com 

근무시간에 운동·네일케
바디프랜드 파격 복지혜택

디프랜드에 다니는 김 선 주임

은 근무 간에 사  부층으  

산  운동을 러 간다. 김 주임

과 같  전략마케팅팀에  일

는 선민 주임은 스 레스  쌓

면 무 중에 사 내 네일숍에

 네일 케 를 는다.

디프랜드의 파 인  

혜  계에  주  다. 

최근 울 동 사   부층

에 피 니스센터인 디프랜드 

(육림M·사진)을 열 다. 운동기

와 샤워장을 췄  피 니스 

델 출신 레 너와 필라테스 사

 용 다.

임 원  무 간에 대

설을 활용  한다. 다

 프 그램  몸짱 프 그램  등 

수 은 근무 간에 운영되 , 주

말에  용할 수 다. 단 관리

 해 준다. 헬스케 팀과 호텔 출

신 요리사, 영양사  근무 는 

음료팀  다 용 사를 준비

해 준다. 건  관리 인 은 두 정

규 으  뽑았다.  디프랜드는 

북택택7년 터 전 원 정규  

용  원 을 세웠다.

미용실과 네일숍인 살롱 드 

디프랜드, 카페 라운  드 디

프랜드, 프리미  메뉴를 요리

는 레스토랑 드 디프랜드, 

상에  비큐 파 를 열 수 는 

든 드 디프랜드  등  인기

다. 얼마 전에는 사내 의원을 

원 다. 전문의와 간호사, 물리

료사 등 북택  명  근무한다. 

 설에 대한 원들의 만

는 꽤 다.

상현 디프랜드 대표는 건

을 임 는 사인 만큼 임

원의 건 터 챙기는 게 중요

다 며 사  성장 는 만큼 

 함께 대해 일  싶은 

사  만드는 것  영철  중 

나 라  말 다. 디프랜드는 사

내 린  원, 기  성 

등  추진할 계 다.
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뉴스카페

사내 부 의원도 갖춰

김영아 끄레블코리아 대표가 교육 완  끄레블로 케이크를 만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.

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


